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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604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화해를 허가한다.



이       유

1. 사건의 진행 경과

 가. 양일남, 최영미는 2010. 1. 7. 이 사건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1. 2. 10. 양일남, 최영미를 원고 대표당사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그 후 이 법원은 2012. 5.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기9474 소송허가사건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 불허가결정을 하였으나,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12라764, 765(병합)], 

재항고심[2013마1052, 1053(병합)]을 통하여 파기되었다. 그 후 2015. 11. 16. 항고심

[서울고등법원 2015라656, 657(병합)]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하는 것으로 변경되

고, 2016. 3. 28. 대법원 2015마2056, 2057(병합)호로 재항고가 기각되어 증권관련집단

소송 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양일남, 최영미는 2016. 8. 10. 원고 대표당사자 사임허가를 신청하여 이 법원은 

2016. 8. 26. 양일남, 최영미의 대표당사자 사임신청을 허가하였으며, 2016. 10. 27. 주

식회사 큐에스아이를 원고 대표당사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 대표당사자와 피고는 2016. 12. 21. 별지 화해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허가를 신청하였다.

 마. 법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화해허가 신청사실 

및 그 내용을 2017. 1. 13.경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공고하고, 확인된 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고지하였으며, 2017. 

2. 1.경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경향신문에 게재하여 공고하였다. 



2. 화해사항에 대한 판단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재판상화해는 소송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구성원의 정당한 이

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는바, 공정성, 상당성, 적정성 등을 고

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가. 공정성

  양당사자는 피고가 지급한 화해금에서 변호사보수를 공제한 금액에 원고가 주장하는 

전체 손해액에서 해당 구성원의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각 구성원에게 

분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구성원 상호간 차등 없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상당성

  1) 피고는 원고에게 412명의 구성원 중 제외신고자 및 법원 조정이 성립한 자들을 

제외한 총 266명 구성원이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화해금을 지급한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이 만기 수익금지급조건을 충족

시키게 될 경우 상환받았을 금액(투자원금의 122%)과 실제로 상환 받은 금액(투자원금

의 약 74.6%)과의 차액이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위 266명의 구성원들에 대한 

합계 금액은 1,697,936,310원이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화해금은 위 266명의 구성원들에 대한 위 합계금액 

1,697,936,310원의 110%에 해당하는 1,867,729,941원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다. 적정성

  재판상화해로 이 사건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킴으로써, 구성원은 주장하는 손해를 온



전하고 신속하게 보전받을 수 있고, 피고는 대외신인도를 고려한 불안정 요인을 조속

히 해소할 수 있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판상화해허가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2. 15.

 

재판장      판사      이   은   희

            판사      이   봉   락

            판사      김   유   정



별지

화해사항

1. 총원의 범위

 한화증권 주식회사가 2008. 4. 25.경 발행한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ELS) 제10호

(원금비보장형)’를 매수하였다가 만기에 상환받은 자.

2. 화해의 내용

 가. 화해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화해금액의 총액은 1,867,729,941원으로 한다. 

 나. 소송비용 및 분배비용

  피고는 위 가.항 화해금과는 별도로 원고에게 소송비용 및 분배비용으로 30,000,000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 지급방법, 지급기일 및 지연손해금

  화해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허가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

고가 정하는 지정계좌에 입금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액 전부를 지급

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라. 화해금의 산정

  1) 제외신고자 등의 처리

   이 사건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송허가 단계에서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ESL) 

제10호(원금비보장형)’를 만기까지 보유한 총원은 412명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 



사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날(2016. 3. 18.)로부터 60일(2016. 5. 

27.)로 지정된 제외신고 기간 동안, 위 412명의 구성원 중 4명이 제외신고를 하였다. 

 한편 구성원 중 142명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별도의 공동 소송

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6. 11. 30. 조정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12명의 구성원 중 제외신고자 및 법원 조정이 성립한 자들

을 제외한 총 266명 구성원이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화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손해액의 산정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이 만기 수익금지급조건을 충족시

키게 될 경우 상환받았을 금액(투자원금의 122%)과 실제로 상환 받은 금액(투자원금의 

약 74.6%)과의 차액이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위 266명의 구성원들에 대한 합

계 금액은 1,697,936,310원이다. 

  3) 화해금의 산정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화해금은 위 266명의 구성원들에 대한 위 합계금액 

1,697,936,310원의 110%에 해당하는 1,867,729,941원으로 한다.  

3. 분배의 기준 및 방법 등

 가. 각 구성원에 대한 지급금액은 피고가 지급한 화해금에서 변호사보수를 공제한 금

액에 원고가 주장하는 전체 손해액에서 해당 구성원의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나. 다만 변호사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소송비용과 분배비용은 화해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지급한 소송비용 및 분배비용 30,000,000원에서 지급하기로 하되, 만



약 그 금액이 3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고 소송대리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만약 이에 미치지 못하여 잔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55조의 

잔여금과 같이 처리하기로 한다.  

4. 면책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전부 포기하고, 나아가 총원에 포함된 각 구성원

은 피고 및 관련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향후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다. 끝.


